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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마음이론 간의 관계:

어머니의 자율성 및 체계화 지지의 매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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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아의 마음이론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자율성 및 체계화 지지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만 4세 유아 101명(남아 55명, 여아 46명)과 어머니가 연구에 참여하였다. 어머니

의 양육효능감은 한국판 양육효능감 척도(K-EGSCP)를 사용하여 어머니 보고에 의해 측정되었

으며, 어머니의 자율성 및 체계화 지지는 어머니-유아 과제 상호작용을 관찰하여 평정하였다. 

유아의 마음이론 이해는 실험자가 제공한 일련의 잘못된 믿음 과제를 통해 측정하였다. 어머

니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마음이론과 정적인 관계가 있었고, 어머니의 자율성 및 체계화 지

지도 유아의 마음이론과 정적인 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마음이론에 어머니의 자율성지

지 및 체계화 지지로 구성된 양육행동 잠재변인의 완전 매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의 마음이론 발달에 대한 사회적 구성주의적 관점과 

어머니의 자율성 및 체계화 지지에 대한 자기결정 이론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정책적 시사점과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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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입장을 조망하고 수

용하는 사회인지 능력은 아동의 이후 사회적 

유능감과 관련이 있다(Denham et al., 2002; 

Fenning, Baker, & Jouvonen, 2011). 사회인지 능

력이 부족한 아동들은 또래 거부(Dekoviḉ & 

Gerris, 1994)나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

동(Denham et al., 2002)과 관련이 있고, 타인의 

행동이나 의도에 대하여 적대적인 귀인(Hostile 

attribution)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oe, Lane, 

Grabell, & Olson, 2013). 사회인지 능력 중 하

나인 마음이론(theory of mind)이란 사람마다 신

념, 의도, 욕구, 기대, 이해 등과 같은 마음 상

태가 각기 다르다는 것과 자신 또는 상대방의 

마음상태를 인식하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Wellman, 1990). 이러한 마음이론은 잘

못된 믿음(false belief)에 대한 이해에 대한 여

부를 묻는 과제들을 통해 측정이 되는데, 많

은 선행연구들에서 만 4세부터 잘못된 믿음에 

대한 이해가 시작되며 만 4, 5세에 걸쳐 마음

이론과 관련된 이해와 판단이 점점 명확해지

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아들은 만 4 ∼5세 시기에 마음

이론 이해 능력이 빠르게 발달하기는 하지만 

개인차도 그만큼 크게 나타나는 시기이다. 마

음이론의 개인차가 왜 나타나는지에 대한 여

러 이론적 설명이 있다. 예를 들어, 모듈이론

(modularity theory), 이론-이론(theory - theory), 시

뮬레이션 이론(simulation theory)과 같이 정신적 

표상에서의 구조적인 변화를 강조하면서 마음

이론의 인지적인 특성 변화에 초점을 두는 이

론들이다. 이러한 이론들은 유아의 사회적 상

호작용을 배제한 채, 유아를 혼자 사고하는 

존재로 본다. 반면에,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

(social constructive perspective)에서는 유아의 

마음이론의 발달적 차이가 대인간 상호작용

의 경험과 질의 차이에서 기원한다고 본다

(Liszkowski, 2013; Sung & Hsu, 2014; Wellman, 

2017). 즉,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관

련 개념들의 학습이 일어나고, 경험의 정도에 

따라 발달의 연속성과 순서의 차이가 나타나

며, 유아가 갖고 있는 사전 개념이나 지식은 

이후 마음이론의 발달과 이해에 도움을 주게 

된다. 본 연구에서도 마음이론 발달의 개인차

를 사회적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출생 후 유아와 가장 밀접한 상호

작용을 하며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와

의 양육행동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유아의 마음이론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행동

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반응적이고 민감한 양

육행동이 마음이론 발달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반응적이고 민감한 

양육행동이란 아동의 행동에 대하여 적절하게 

어머니의 행동을 조절하고(Meins, 1997), 유아

의 동기나 마음상태를 반영하는 양육행동을 

말한다(Symons & Clark, 2000). 특히 어머니가 

사용하는 내적상태에 대한 말(internal state talk)

은 아동의 마음이론 발달에 기여한다고 여

러 차례 보고되었다(Dunn, Brown, Slomkowski, 

Tesla, & Youngblade, 1991; Meins, Fernyhough, 

Russel, & Clark-Carter, 1998; Ruffman, Slade, & 

Crowe, 2002; Ruffman, Slade, Devitt, & Crowe, 

2006). 또한 자녀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권위적

인(authoritative) 양육방식과 자녀의 순응을 중

시하는 독재적인(authoritarian) 양육방식과 유아

의 마음이론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서

는 권위적인 양육방식은 유아의 마음이론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독재적인 양육

방식은 유아의 마음이론과 부적인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O’Reilly & Peterson, 

2014; Viden, 2001). 이들은 자녀가 심리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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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고 스스로 사고하는 것을 격려하는 부

모의 태도가 자녀의 마음이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최근 부모 양육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자

기 결정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을 가지고 

살펴보기 시작하였다(예: Bernier, Carlson, & 

Whipple, 2010). 자기결정 이론은 Deci와 Ryan 

(1985)이 인간의 세 가지 기본적인 욕구로서 

자율성, 관계성, 유능성의 중요성을 주장하면

서 생애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이론으로 제시

한 것이다. Grolnick, Kurowski와 Gurland(1999)

는 자기결정 이론의 개념을 유아기로 확장시

켰고, 유아들의 자기 조절이나 성취, 적응에 

있어서 자율성, 관계성, 유능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Farkas &　Grolnick, 2010;　Deci & Ryan, 

1985; Grolnick & Farkas, 2002). 이러한 이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연구들은 개별 유아의 

요구와 부모의 특정 행동 간의 관계를 연구

해 왔다. 특히, 부모의 자율성지지(autonomy 

support)는 유아의 자율성과 자립심 발달과 관

련이 있는 반면, 부모의 체계화(structure)는 유

아의 유능성이나 숙달을 돕는 것으로 나타났

다(Farkas & Grolnick, 2010; Grolnick et al., 

1999). 또한 부모의 다정함은 유아의 관계성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간의 연결

된 느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agitcibasi, 2005).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와 상반되는 개념으

로서의 통제(control; Vinden, 2001), 비판과 물

리적 제제(Hughes, Deater-Deckard, & Cutting, 

1999)와 힘의 사용(예: 비판 또는 물리적 제제 

등)은 유아의 마음이론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자율성 

지지보다 통제를 많이 사용할수록 유아가 다

른 사람의 관점이나 견해에 관해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론 발달이 늦어진

다고 하였다(Vinden, 2001). 한편 유아의 유능

성이나 숙달을 도와주는 부모의 체계화 지지

는 명확하고, 일관된 안내와 기대, 규칙 등을 

통해 유아의 행동과 결과 간에 대한 이해를 

돕고(Farkas & Grolnick, 2010; Reeve, Jang, 

Carrell, Jeon, & Barch, 2004), 자기 조절 학습과 

연관이 있었다(Sierens, Vansteenkiste, Goossens, 

Soenens, & Dochy, 2009).

유아의 사회인지 능력을 측정하는 마음이론 

과제에서는 타인의 생각이나 마음 상태를 조

망할 수 있는 능력과 인간은 자신이 갖고 있

는 믿음을 바탕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원리를 

바탕으로 타인의 사고를 유추하여 행동 결과

를 예측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자녀의 자율성

을 지지하는 어머니는 자녀의 관점에서 상황

을 해석하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스스로 

해보려는 의지를 격려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유아는 타인의 생각이나 마음을 스스로 생각

해보고,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판단을 해

볼 수 있으므로 마음이론과 관련된 기술들을 

더 잘 발달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체계화를 잘 하는 어머니는 자녀의 인지적 수

준에 맞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유

아가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사물에 대한 숙달

감을 경험하게 한다. 이러한 숙달감은 다시 

동기화되어 스스로 환경과 상황에 대해 이해

하고자 하는 자기 조절 학습으로 이어져 유아

의 인지적 발달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가정은 자기결정 이론의 적용 가

능성을 시사하며,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어머

니의 자율성 지지와 체계화 지지의 양육행동

이 유아의 마음이론 발달의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인간의 행동은 자신의 신념이나 심리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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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어머니의 양

육행동은 양육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믿음, 자신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행동과 

발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

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양육효능감(Coleman 

& Karraker, 2000)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

다. 많은 연구들에서 양육효능감의 개인차가 

양육행동 및 훈육 스타일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최형성, 2005; 

김현미, 도현심, 2004; Coleman & Karraker, 

1998, 2003; Johnston & Mash, 1989; Leerkes &　

Crockenberg, 2002; Sanders & Woolley, 2005; 

Shumow & Lomax, 2002; Teti & Gelfand, 1991).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들은 자녀의 요구나 

신호에 높은 민감성을 보이고, 반응적이며, 자

녀에 대한 정서적 또는 사회적 지원을 잘 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숙, 문혁준, 2005; 

김현미, 도현심, 2004; Coleman & Karraker, 

1998, 2003; Donovan, Leavitt, & Walsh, 1990; 

Leerkes &　Crockenberg, 2002). 또한 높은 양육

효능감은 비처벌적이며 온정적인 양육행동, 

자녀를 일관성 있게 규제하고, 합리적으로 지

도하는 등의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

으며(김미정, 이경님, 2011; 김현미, 도현심, 

2004; 이주옥, 2008; 최형성, 2005), 양육효능감

이 높을 경우 아동의 학업을 돕는 부모의 양

육행동(예: 학교참여, 아동의 공부를 돕는 행

동, 아동과 함께 교육 활동에 참여 등)과 관련

이 있다(Hoover-Dempsey, Bassler, & Brissie, 1992; 

Hoover-Dempsey & Sandler, 1997). 본 연구에서

도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들은 양육행동에

서 자율성을 지지하는 행동을 많이 보이고 명

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등의 체계화 행

동을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고, 반면 

양육효능감이 낮은 어머니들은 통제를 많이 

하고,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행동을 더 많이 

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어머니의 양

육행동이나 양육스타일을 어머니가 보고한  

양육행동과 관련된 설문을 통해 양육효능감과

의 관계를 살피고 있다. 어머니 자신의 양육

행동에 대한 자기 보고식 보고는 어머니가 자

신의 실제 양육행동이나 스타일에 대하여 사

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했을 가능성

을 반영하고 있다(Huang, Liao, & Chang, 1998). 

또한 양육과 관련된 자기 보고는 양육 전반에 

걸친 일반적인 양육행동이나 스타일에 관한 

것으로 실제로 유아와의 상호작용에서 유아에

게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정  

과제를 제시하여 어머니와 유아가 함께 놀이

하면서 어머니가 어떻게 유아에게 행동하는지

를 직접 관찰하여 어머니의 자율성 및 체계화 

지지의 양육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

고자 한다.

양육효능감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나 양육

스타일과도 관련이 있지만, 유아의 사회적 유

능성, 학업 성취와 같은 자녀의 사회적·인지적 

발달과도 관련이 있다(윤서희, 성지현, 2014; 

Coleman & Karraker, 2003; Dumka, Prost, & 

Barrera, 2002; Jones & Prinz, 2005; Junttila, 

Vauras, & Laakkonen, 2007). 부모의 낮은 양육

효능감은 자녀의 낮은 사회정서발달과 낮은 

학업 성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Bandura, Barbaranelli, Caprara, & Pastorelli, 2001; 

Donovan & Leavitt, 1989; Swick & Hassell, 1990; 

Junttila et al., 2007).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아

동의 학업 성취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이 이

러한 관계를 매개한다고 하였다(Junttila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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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양육효능감이 낮은 부모들은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아동의 긍정

적인 발달을 방해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들

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발달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들도 있

고, 양육행동이나 양육 스타일과 같은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함께 본 연구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마음이론 

발달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 두 변인들 간

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와 체계화 

지지의 양육 행동이 마음 이론 발달에서 어떠

한 역할을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종합하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사회인지적 능력 중 하나인 마음이론 발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이 직접적인지 아니면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와 체계화 지지와 같은 양육행동을 통해 

간접적인 것인지 아직 알려진 바 없다. 본 연

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자율성 및 

체계화 지지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마음이론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유아의 마음이론 발달

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에 있어 어

머니의 자율성 및 체계화 지지가 완전 매개하

는지 부분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마음이론 이해의 개인적 발

달차를 사회적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유아의 

상호작용 경험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어머

니의 인지적 요소와 행동을 함께 살펴봄으로

써,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이 마음

이론 발달에 기여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어

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마음이론 발달 

간 관계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의 매개역할

에 대한 검증을 통해 마음이론 발달에 있어 

대인관계적 상호작용(interpersonal interaction)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어머니의 자

율성 지지와 체계화 지지, 유아의 마음이론 

발달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자기결정 이

론을 바탕으로 유아의 자율성과 유능성을 지

지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마음이론 

이해의 발달에도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위에서 살펴본 연구목표와 내용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자율성지지와 체계화지지, 유아의 마음이론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마음이론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자율성 지

지와 체계화 지지는 매개역할을 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4세 유아 

101명과 어머니였다(표 1). 연구대상 유아의 

평균 월령은 54.67개월(48개월~59개월), 성별

은 남아 55명(54.5%), 여아 46명(45.5%)이었으

며, 출생순위에서 첫째아는 54명(53.5%), 둘째

아는 26명(25.7%), 셋째이상인 경우는 11명

(10.9%)이였고, 외동아는 9명(8.9%)이었다. 

어머니의 연령대는 35~40세미만이 49명

(48.5%)으로 가장 많았고, 30~35세 미만이 27

명(26.7%), 40~45세 미만이 17명(16.8%) 순으

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교육 수준은 4년제 대

학교 졸업이 45명으로 가장 많았고(44.6%), 2-3

년제 대학교 졸업이 35명(34.7%), 고졸 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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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13.9%), 대학원 이상은 7명(6.9%)이었다.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취업모(학생포함)가 48명 

47.5%, 미취업모 52명 52.4%, 무응답 1명으로 

나타나 비슷한 비율을 보였으며, 취업모의 경

우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가 19명(18.8%), 회사

원과 같은 사무종사자가 15명(14.9%)으로 많았

다. 가정의 월평균 수입은 200만원 미만인 가

정부터 700만원 이상인 가정까지 100만원 단

위로 조사한 결과 300-399만원 이하인 가정과 

700만원 이상인 가정이 각각 26곳(25.7%)으로 

가장 많았고, 400-499만원 이하 15곳(14.9%), 

500-599만원 이하 9곳(8.9%)으로 중상류층에 

다수가 분포되어 있었지만 300만원 이하 소득

의 가정도 13곳(12.9%) 있었다. 

측정도구

유아의 마음이론

마음이론의 다양한 측면들을 측정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잘못된 믿음 과제 4

가지를 일련의 과제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한 가지 과제를 사용하여 유아의 마음이

론을 측정하는 것보다 마음이론과 관련된 여

러 요소들을 측정할 수 있으며 가능한 점수의 

범위를 넓혀, 마음이론에 대한 개인차를 살펴

보는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과제는 Pener, Leekam과 Wimmer 

(1987)가 고안한 예상 못한 내용물 과제

(unexpected content tasks)로 유아에게 초콜릿이 

그려져 있는 상자를 보여주고, 유아의 믿음에 

관한 확인질문(control question)과 이후 실제 상

자 안에 들어있는 물건(플라스틱 물고기)을 보

여주고 난 후 확인질문을 실시한다. 손인형을 

등장시켜 그 인형이 초콜릿 상자 안 물건을 

예상하는 질문(마음이론 질문, “OO이는 이 상

유아

(N=101)

변인 구분 N (%) 

성별
남 55 (54.5)

여 46 (45.5)

출생

순위

첫째 54 (53.5)

둘째 26 (25.7)

셋째이상 11 (10.9)

외동 9 (8.9)

어머니

(N=101)

연령

25~30세 미만 3 (3.0)

30~35세 미만 27 (26.7)

35~40세 미만 49 (48.5)

40~45세 미만 17 (16.8)

45세 이상 5 (5)

교육

정도

고졸 이하 14 (13.9)

대학교(2-3년제) 졸업 35 (34.7)

대학교(4년제) 졸업 45 (44.6)

대학원 졸업 7 (6.9)

취업

취업모 48 (47.5)

미취업모 52 (52.4)

무응답 1 (1)

직업군

관리자 4 (4)

전문가 19 (18.8)

사무종사자 15 (14.9)

판매종사자 2 (2)

서비스종사자 5 (5)

단순노무종사자 2 (2)

학생 1 (1)

월평균 

가정

수입

200만원 이하 5 (5)

200~299만원 이하 8 (7.9)

300~399만원 이하 26 (25.8)

400~499만원 이하 15 (14.9)

500~599만원 이하 9 (8.9)

600~699만원 이하 8 (7.9)

700만원 이상 26 (25.7)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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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보고 무엇이 들어있다고 생각할까?” 정

답: “초콜릿”)을 한다. 이후 상자 안 물건에 대

한 확인질문(예: “상자 안에 진짜 무엇이 들어

있지?” 정답: “물고기”)을 실시한다. 손인형의 

예상에 대한 질문과 전후에 실시한 확인질문

(control question)에 대한 대답까지 모두 맞는 

경우 1점으로 최종 점수를 주고, 확인질문이 

하나라도 틀린 경우 0점 처리하여 이 과제에

서는 0점에서 최대 1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

였다.

다음 과제는 Wimmer와 Perner(1983)의 예상

치 못한 장소 과제(unexpected location task)로 

손인형A가 혼자 색연필을 가지고 놀다가 색연

필을 상자에 넣은 후 방을 나가고, 손인형B가 

등장하여 그 방에 들어와 상자에 들어있는 색

연필을 가지고 놀다가 가방에 색연필을 넣어

두었을 때 처음 등장했던 손인형A가 어떻게 

물건의 위치를 예상(마음이론 질문, “A는 색연

필을 찾으려고 어디를 볼까?” 정답: “상자”)할

지 물어보는 과제이다. 예상 질문 뒤에는 두 

개의 확인질문(“색연필은 지금 어디에 있지?” 

정답: “가방”, “A는 색연필을 어디에 두었지?”, 

정답: “상자”)을 하여 모두 정답인 경우 1점을 

예상 확인질문을 틀리거나 확인질문 중 오답

이 있을 경우 0점으로 처리하였다. 

세 번째 마음이론 과제는 Flavell, Falvell과 

Green(1983)의 외양-실제 과제(appearance-reality 

tasks)로 외양이 계란 같이 생긴 물건을 보여주

고 외양에 대한 확인질문을 하고, 실제로 유

아가 물건을 만져보고 탐색하게 한 후 실제 

물건(마라카스)이 무엇인지 확인질문을 한다. 

이후 다시 손인형을 등장시켜 손인형이 그 물

건을 보고 무엇이라고 예측할지 질문(마음이

론 질문, “OO이는 이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생

각할까”, 정답: “계란”)을 하고, 실제 물건에 

대한 확인질문(“이것은 진짜로 무엇이지?”, 정

답: “마라카스, 악기, 모래”)을 한다. 이 과제에

서도 마음이론 질문과 확인질문들이 모두 맞

았을 때 1점을 부여하고 확인질문이 틀린 경

우 0번 처리하여 점수 범위는 0~1점이다. 

마지막 마음이론 과제는 Bartsch와 Wellman 

(1989)의 설명과 예상과제(explanation and 

prediction tasks)로 다른 사람의 관점을 구분하

고 설명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과제이다. 유

아에게 속이 빈 반창고 상자와 크기와 모양이 

같은 흰색 상자를 제시한 후 반창고의 위치를 

예상하는 확인질문을 하고, 유아에게 두 상자

를 열어보게 하여 반창고의 위치를 확인시킨

다. 유아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질문을 통해 

확인한 후, 손인형A를 등장시켜 유아에게 손

인형A의 행동을 예상하는 질문(마음이론 질문

1, “A는 반창고를 찾기 위해 무엇을 보려고 

할까?” 정답: “반창고 상자”)을 실시한다. 이후 

또 다른 손인형B가 등장하여 반창고 상자를 

바라보는 행동에 대해 설명해보도록 질문한다

(마음이론 질문2, “왜 B는 이 상자를 보고 있

을까?” 정답: “반창고가 필요해서요.”). 각각의 

예상과 설명질문 후에는 실제 반창고의 위치

에 대한 확인질문을 실시하여, 마음이론 질문

과 관련 확인질문들이 모두 맞은 경우 1점씩

을 부여한다. 마지막 과제의 점수 범위는 총 

0~2점이다. 

4개 과제 점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16에서 

.37의(p < .05 또는 p < .01)범위에서 모두 유

의했으며, 내적합치도인 Cronbach’s α는 .60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단일요인에 대한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과제가 모두 한 

개의 영역으로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과제의 로딩 값은 .55, .67, .66, .79로 나타

났고, 고유값(eigenvalue)은 1.82였고, 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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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음이

론 4개 과제를 총합한 점수 범위는 0∼5점으

로 총점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자율성 지지(autonomy 

support)와 체계화 지지(structure support)로 나누

어 살펴보았다. 자율성 지지와 체계화 지지에 

대한 평가 기준은 Kwon(2012)이 여러 선행연

구들의 개념 정의와 관찰기준을 바탕으로 각

각의 행동에 대하여 7개의 요소로 구성한 관

찰 기준을 사용하였다. Kwon(2012)은 자율성 

지지 기준을 위해 Dix와 Branca(2003), Dix, 

Stewart, Gershoff와 Day (2007)의 연구를 참고

하였고, 체계화 지지와 관련해서는 Farkas와 

Grolnick (2010), Neitzel과 Stright (2003)의 연구

를 참고하였다.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는 통제(control와는 반

대되는 개념으로 유아의 관심, 독립적인 표현

이나 생각, 의사결정을 얼마나 격려하는지, 유

아의 내적 의욕을 촉진하기 위한 어머니의 말

과 행동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자율성 지지

의 7개의 요소를 바탕으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율성 지지는 주도성 격려

(promotion of initiative), 확장(expansion), 제한

(constraint), 힘의 사용(power assertion) 총 4개의 

요소가 한 개의 자율성 지지 요인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어 이와 같이 4개 요소로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제한과 힘의 사용은 통제와 관련

된 개념으로 평정 후 평균 점수를 역채점 하

였다.

체계화 지지는 유아가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상적인 스캐폴딩(scaffolding)과 지도를 

위해 제공하는 말이나 행동으로 혼란(chaos)과

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 체계화 

지지의 7개 요소를 바탕으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체계화 지지는 명료화(clarity), 적

합도(coordination), 정보제공(informative feedback), 

기회제공(opportunity), 논리적 근거제공(rationale), 

모델제공(resourceful leadership) 총 6개의 요소가 

한 개의 체계화 지지 요인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어 이와 같이 구성하였다.

유아와 함께 그림 따라 그리기 과제를 녹화

한 영상을 전사하고 전사한 자료와 함께 영상

에서 보이는 어머니 행동을 30초 간격으로 행

동요소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수준별 정의를 

바탕으로 1에서 4수준으로 평정하였다. 자율

성 지지행동과 체계화 지지를 구성하는 각 하

위 요소별 평균 점수의 총점을 Z점수로 환산

한 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관찰자 훈련은 본 연구로 수집된 자료 

중 연령범위를 벗어나 분석에 사용되지 않은 

영상자료를 가지고 실시하였다. 본 연구자와 

연구보조자 2명이 자료 영상을 함께 보면서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와 체계화 지지의 하위 

범주를 확인하면서 코딩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조작적 정의에 따라 각자 코딩한 후에 일

치도를 살펴보았고, 불일치한 부분을 다시 보

면서 토론하여 관찰판단에 대한 근거 기준들

을 함께 마련하였다.

관찰자간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해 두 명의 

연구보조자 외에 다른 2명이 관찰자 훈련을 

거친 후, 전체 연구자료의 20%인 20개의 상호

작용 영상자료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독립적으

로 추가 코딩을 실시하였고, 두 명의 관찰자

의 평정으로부터 산출한 관찰자간 일치도는 

다음과 같다. 자율성 지지행동의 4개 요소인 

주도성 격려 .97, 확장 .94, 제한 .97, 힘의 사

용 .94로 일치도가 나왔으며, 자율성 지지의 

평균 일치도는 .96이었다. 체계화지지 행동의 



성지현 /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마음이론 간의 관계: 어머니의 자율성 및 체계화 지지의 매개 역할

- 159 -

6개 요소 명료화 .98, 적합도 .97, 정보제공 

.97, 기회제공 .96, 논리적 근거제공 .97, 모델

제공 .96으로 체계화 지지행동의 일치도는 .96

이었다. 이중(double)으로 코딩된 자료들의 경

우 관찰 자료의 코딩을 담당한 연구보조자의 

코딩결과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Meunier와 Roskam 

(2009)이 개발한 Echelle Globale du Sentiment de 

Coptetence Parentals(EGSCP)를 국내 영유아 어머

니를 대상으로 성지현과 백지희(2011)가 타당

화한 한국판 양유효능감 척도(K-EGSCP)를 사

용하여 측정하였다. EGSCP는 만 1~6세 영유

아 부모의 영역별 양육효능감과 양육관련 인

지구조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이다. 본 연구

에서는 EGSCP의 구정 요인 중 영역별 양육효

능감 요인을 사용하였으며, 영역별 양육효능

감 요인은 애정(5문항), 일상체계조직(4문항), 

훈육(5문항), 놀이(5문항), 교육(3문항)의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22개 문항이다. 문

항은 5점 Likert척도로 평가하였으며 응답자인 

어머니의 평상시 양육행동에 비추어 자신의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 

‘전혀 아니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로 응답하게 하였다. 각 하위 영역 평

균 점수와 총점을 분석에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양

육효능감의 영역별 신뢰도는 훈육 .85, 놀이 

.81, 애정 .75, 일상체계조직 .82, 교육 .79였으

며, 전체 척도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α계수

는 .92였다.

통제변인: 유아의 언어

유아의 언어 능력은 마음이론 이해와 관련

이 있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도 통제변인으로서 유아의 언어능력

이 마음이해 수행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 검

토하였다. 유아가 마음이론을 측정하는 과제

를 연구자와 함께 수행하는 동안 어머니는 

아동발달검사(K-Child Development Inventory)를 

작성하였다. 아동발달검사(K-CDI)는 미국의 

Harold Ireton이 개발한 아동발달검사를 김정미

와 신희선(2006)이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

도록 표준화한 척도이다. 사회성, 자조행동, 

대근육․소근육 운동, 표현언어, 언어이해, 글

자, 숫자 8개의 하위발달영역과 전체발달영역

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영역별로 15개월~만 

6세 아동의 발달적 정보를 제공한다. 본 연구

에서는 하위 발달영역 중 표현언어(50문항)와 

언어이해(50문항) 하위영역의 발달월령수준을 

분석의 통제변인 점수로 사용하였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연구자가 만 4세 유아를 대상으

로 한국연구재단 지원을 받아 수행했던 연구 

자료의 일부로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기관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였

다(IRB File No. 2014-04-017). 서울특별시와 경

기도 소재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연락하여 기

관장의 참여협조를 통해 재원 중인 가정에 연

구관련 내용이 담긴 동의서를 배부하여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동의가 이

루어진 후 연구자가 각 가정에 연락하여 어머

니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을 확인하여 연구 일정을 계획하였다.

어머니가 기관에 방문하였을 때 유아를 기

관 내 별도로 마련된 공간(도서실이나 빈 사

무 공간 등)에 불러내어 어머니가 준비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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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인구학적 배경, 아동발달검사(K-CDI), 양

육효능감 등)를 작성하는 동안 연구보조자와 

유아는 간단한 상호작용을 통해 라포(rapport)

를 형성한 후 마음이론 과제를 실시하였다. 

훈련받은 연구보조자 2인이 한 조가 되어 기

관을 방문하였고, 연구보조자 1인이 실험을 

진행하고, 다른 연구보조자가 연구도구 및 설

문, 녹화 등을 담당하며 자료를 수집하였다. 

어머니-유아의 상호작용과 유아의 마음이론 

과제 수행은 추후 분석과 과제 채점 재확인을 

위해 녹화되었다. 

유아의 마음이론 과제 수행 후, 어머니와 

유아에게 에치 어 스케치(Etch-a-sketch)라는 그

림을 그리는 도구를 주고, 미리 준비한 그림

을 제시한 후 도구를 이용하여 어머니와 유아

가 함께 그림 따라 그리기를 완성하도록 요구

하였다. 에치 어 스케치(Etch-a-sketch)라는 도구

는 사각 프레임에 하단 양쪽에 버튼이 하나씩 

있고, 그림을 지우고 싶을 때는 흔들어주면 

그렸던 그림을 지울 수 있는 도구이다. 어머

니와 유아는 두 개의 버튼 중 각각 하나의 버

튼을 맡아 협동하여 그림을 완성하는 과제라

는 것과 그림그리기 도구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과제를 실시하였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3.0과 Mplus 8.0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사회 인구학

적 특성과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를 알아보기 

위하여 SPSS의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 변

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측정도구의 내적합치도와 관

찰자간 일치도도 SPSS로 산출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마음이론 간

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인 자율성지지 

행동과 체계화지지 행동이 매개하는 지에 대

한 연구모델의 적합도와 각 변인들 간 경로의 

유의성과 효과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 Mplus 

8.0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부분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고 

완전한 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하여 χ2차이 

검증으로 비교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유아의 마음이론 능력과 유의

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는 월령, 

표현 및 이해 언어발달수준과 마음이론 간의 

상관을 살펴 본 후 유의한 관계가 나타난 월

령과 표현언어 수준을 모형에 공변인으로 추

가하여 살펴보았다. 모형의 적합도와 모수치

를 추정하고, 간접효과의 유의도 검증을 위하

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절차를 사용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수를 10000으로 하고 

유의수준 .05에서 95%의 신뢰구간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χ2 

(Chi-square), CFI, NNFI(TLI), RMSEA 지수를 통

해 평가하였다. 일반적으로 CFI와 NNFI(TLI)는 

.95이상, RMSEA는 .05이하일 때 좋은 적합도, 

.05에서 .08사이이면 적절한 적합도로 해석한

다(Hu & Bentler, 1999).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변인 각각의 평균과 

표준편차, 첨도 및 왜도를 산출하고 상관분석

을 실시한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어머니

의 양육효능감의 평균은 3.57 ~ 3.85로 비교

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양육효능감의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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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들끼리는 모두 정적이고 유의한 상관관계

가 있었다(r = .34 ∼ r = .66, p < .001). 어

머니 양육효능감의 일상체계조직, 교육, 총점

은 어머니의 자율성지지(r = .20, p < .05; r 

= .27, p < .01; r = .22, p < .05).와 체계적지

지(r = .20, p < .05; r = .27, p < .01; r = 

.22, p < .05)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의 총점의 평균(Z점수

로 표준화한 값)은 부적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 수준이 체계화 지지보다 적은 편

으로 나타났다. 체계화 지지의 총점 평균은 

정적으로 나타나 어머니가 유아와의 함께 과

제를 수행할 시 체계화 지지를 많이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자율성 지지는 체계적 지지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r = .54, p < 

.001).

유아의 마음이론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총

점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고(r = .20, p < 

.05),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r = .19, p < .05), 

그리고 체계화 지지(r = .26, p < .01)와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고, 어머니가 자율

성 지지와 체계화 지지를 많이 해줄수록 유아

의 마음이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마음이론은 유아의 연령인 월령과 유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 양육효능감-훈육 

2 양육효능감-놀이 .53***

3 양육효능감-애정 .57*** .60***

4 양육효능감-일상 .53*** .36*** .34***

5 양육효능감-교육 .66*** .53*** .50*** .54***

6 양육효능감-총점 .85*** .75*** .73*** .74*** .84***

7 자율성 지지 .12 .10 .16 .20* .27** .22*

8 체계화 지지 .20* .30** .18 .21* .31** .30** .54***

9 마음이론 .06 .14 .18 .22* .20* .20* .19* .26**

10 연령(월령) -.01 -.03 -.04 -.08 -.06 -.06 -.00 -.15 .27**

11 표현언어 .20* .22* .18 .23* .24* .28** .12 .04 .32** .16

12 이해언어 .20* .27* .15 .19 .14 .24* .02 -.00 .16 .18 .58***

평균 3.85 3.57 3.93 3.74 3.82 18.91 -.67 .24 2.09 54.67 62.90

표준편차 .66 .57 .47 .70 .67 2.40 3.39 4.54 1.44 4.01 11.63

왜도 -.75 .48 .50 -.26 -.38 .05 .64 -.71 .39 -.46 -1.28

첨도 1.50 .06 -.00 -.13 .50 .35 .48 .67 -.85 -1.15 .57

*p < .05., **p < .01., ***p < .001.

표 2. 측정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변인 간 상관 (N =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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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r = .27, p < .01), 

표현언어 수준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32, p < .01). 따라서 이 

두 변인은 마음이론에 대한 공변인으로 설정

하여 모형에서 통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

유아의 마음이론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과

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검증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측정 모형

의 타당성을 살펴본 후, 매개 변인인 어머니

의 양육행동이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또

는 완전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비교 검증하

기 위해 완전매개효과를 경쟁모형으로 설정했

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χ2차이 검정결과, 

자유도(df)의 차이 1에서 유의확률 .05 수준의 

분포 임계치인 3.84보다 작게 나타나 두 모형

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분매개모형인 연구모

형과 완전매개모형인 경쟁모형을 모두 살펴본 

후 최종모형을 결정하였다.

우선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마음이론

과 양육효능감을 부분매개하는 모형의 적합도

는 χ2  (32) = 41.47 (p = .12), CFI = .96, TLI 

= .95, RMSEA = .06로 적절한 적합도 지수를 

보였다. 그러나 연구모형이었던 부분매개 모

형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마음

이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

동의 간접효과가 .05의 유의수준에서는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β = .11, p = .08).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마음이론과 양육

효능감을 완전매개하는 모형의 적합도는 χ2  

(33) = 41.51 (p = .15), CFI = .97, TLI = .96, 

RMSEA = .05로 좋은 적합도 지수를 보였다. 

경쟁모형이었던 완전매개모형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마음이론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간접효과가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 = .12, p < .05). 따라

서, 본 연구의 최종모형은 경쟁모형이었던 완

**p < .01, ***p < .001

주. 그림에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된 수치임. ( )는 S.E. 

그림 1. 어머니 양육행동을 매개로한 최종모형의 경로계수와 요인부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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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개모형으로 보고, 주요 변인간 추정된 표

준화된 경로계수를 그림 1에 제시하고 경로의 

직․간접 효과 및 총효과를 표 3에 제시하였

다.

본 연구의 최종 모형으로 채택된 완전매개

모형의 각 경로에 대한 Bootstrapping분석 결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직접 경로계수의 95% 신뢰구간은 .15 

∼ .49(β = .37, p < .01), 어머니의 양육행동

이 유아의 마음이론에 미치는 직접 경로계수

의 95% 신뢰구간은 .14 ∼ .57(β = .32, p < 

.01)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효능

감이 유아의 마음이론에 대한 간접경로 계수

의 95% 신뢰구간이 .04 ∼ .24(β = .12, p < 

.01)로 유의하였다. Kline(1998)에 따르면, 경로

계수의 절대값이 .10보다 작으면 작은 효과, 

.10에서 .50사이이면 중간 효과, .50이상이면 

큰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경로

의 효과크기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효능

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어머니의 양

육행동이 유아의 마음이론에 미치는 영향은 

중간 크기의 효과인 반면에, 양육효능감이 양

육행동을 거쳐 유아의 마음이론에 미치는 영

향은 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만 4세 유아를 대상으로 마

음이론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자율적 및 체계화 지지의 역할과의 관계를 밝

히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어머니의 양육효능

감은 유아의 마음이론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어머니의 양육행동인 자율성 지지와 

체계화 지지를 함께 살펴보았을 때는 이러한 

양육행동의 매개를 통해 유아의 마음이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총점은 유아의 

마음이론 발달과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

었다. 즉,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유

아의 마음이론 이해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양육효능감의 영역별 하위요인과 마음

이론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하위요인 중 

일상체계 조직과 교육영역에서의 효능감 영역

만이 유아의 마음이론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

변인간 경로
표준화된 계수 95% 신뢰구간

(Bootstrapped)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양육행동 → 유아 마음이론 .32** (10). - .32** .15 ∼ .49

연령 → 유아 마음이론 .25** (.09) - .25** .09 ∼ .39

표현언어 수준 → 유아 마음이론 .25** (.09) - .25** .11 ∼ .38

양육효능감 → 양육행동 .37** (.13) - .37** .14 ∼ .57

양육효능감 → 유아 마음이론 - .12* (.06) .12* .04 ∼ .24

*p < .05. **p < .01.

Bootstrap = 10000, ( )의 수치는 S.E.

표 3. 어머니 양육행동을 매개로한 경로모형의 직접, 간접 및 총 효과 (N =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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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어머니 자신이 자녀의 규칙적이고 일

관된 생활습관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있다는 

믿음과 자녀에게 무엇이든 잘 가르칠 수 있다

는 자신감은 유아의 높은 사회인지 발달과 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이러한 

신념과 믿음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시 모델링, 

강화, 코칭과 같은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으로 유능한 행동을 학습할 수 있는 환

경(Putallaz & Heflin, 1990)을 조성하고, 이 과정

에서 유아들은 학습에 대한 최적의 환경을 얻

게 되고, 사회인지적 이해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

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사회적 유

능성 또는 학업성취와 같은 인지발달과 관련

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들(윤서희, 성지현, 

2014; Coleman & Karraker, 2003; Dumka, Prost, 

& Barrera, 2002; Jones & Prinz, 2005; Junttila, 

Vauras, & Laakkonen, 2007)과 같이 높은 양육효

능감은 유아의 긍정적 발달과 관련이 있다는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자율성 및 체

계화 지지와 같은 양육행동과도 유의한 관계

가 있었다. 높은 양육효능감을 가진 어머니는 

유아와의 상호작용시 자율성 지지와 체계화 

지지를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애정 영역만을 제외하

고, 모든 하위 영역이 체계화 지지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

니들은 유아들에게 상호작용시 명확한 설명, 

정보 및 근거 제공, 유아와의 조화로운 조절

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는 자율성 지지도 많이 하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하위 영역 중에는 일상체계조

직과 교육영역의 효능감 만이 관련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상호작용시 유아에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유아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을 확장해주거나 제한이나 통제를 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높은 

양육효능감이 긍정적인 양육행동 또는 양육스

타일과 관련이 있다는 기존 선행연구들의 결

과(예: 김미숙, 문혁준, 2005; 김미정, 이경님, 

2011; 김현미, 도현심, 2004; 이주옥, 2008; 최

형성, 2005; Coleman & Karraker, 1998, 2003; 

Donovan, Leavitt, & Walsh, 1990; Hoover- 

Dempsey, Bassler, & Brissie, 1992; Hoover- 

Dempsey & Sandler, 1997; Leerkes &　

Crockenberg, 2002)를 확장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어머니의 자율성 및 체계화 지지는 

각각 유아의 마음이론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

으며, 구조모형에서 하나의 잠재변인으로 관

계를 살펴보았을 때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마음이론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결정 이론에 따르

면(Deci, Ryan, & Williams, 1996), 사회적 상호

작용은 유아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하며,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와 체계화는 유아의 이

러한 심리적 상태를 충족시키면서 동기화된 

행동을 내면화하게 한다. 어머니의 자율성 지

지는 유아에게 스스로 타인의 관점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Vinden, 2001), 체계화 

지지는 유아에게 명확하게 원인과 결과에 대

한 설명, 예측에 대한 격려, 상황에 대한 정보

와 근거 제공(Farkas & Grolnick, 2010)을 통해 

유아가 상황에 대해 예측해보고, 원인과 결과

에 대한 효율적이고 인지적인 유능성을 경험

하게 하여 마음이론 이해의 발달을 돕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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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자율성 

및 체계화 지지, 유아의 마음이론 간의 관계

에 대한 구조 모형의 결과를 보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양육효능감과 마음이론 간의 관계

를 완전 매개하는 구조모형에서 어머니 양육

효능감의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와 체계화 

지지의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마음이론 이

해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마음이론 이해 발달이 

사회적 상호작용의 양적·질적 경험에 따라 발

달차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회적 구성주의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

와 체계화 지지가 유아의 마음이론 발달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자기결정 이론도 지지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인들의 관계가 동일

한 시점에서 살펴졌기 때문에, 영향력의 방향

성이나 안정성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연구가 필

요하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어머니의 높은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마음이론 발달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며, 어머니의 자율성 및 체계화 

지지와 같은 긍정적 양육행동과도 관계가 있

었다. 또한 매개모형의 검증 결과, 유아의 마

음이론에 대한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영향이 

어머니의 자율성 및 체계화 지지에 의해 완전

매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 연

구들을 바탕으로 예측변인과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가정하여 검증했지만 본 연구는 같은 

시기에 수집된 횡단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이므로 인과 관계로 해석하는 것에는 주

의해야한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

와 체계화 지지와 같은 상호작용적 행동들은 

유아의 과제 이해 수준, 과제 참여 수준, 수행 

정도 등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가 어머니의 양육 행동과 유아의 마

음이론 이해 능력간의 관계 정도를 밝히는 것

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종단적인 설계와 

실험 및 훈련효과 등을 살펴보는 후속 연구에 

의해 이러한 영향관계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마음이론이 습득되는 

시기의 개인차를 살피기 위하여 만 4세 유아

를 대상으로 살펴보았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대상 연령을 확장하여 마음이론이 시작되는 

시기나 이후 더 복잡한 수준의 마음이론 이해

(예: 이차순위마음이론)에 관하여 어머니의 양

육효능감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와 설명력이 

어떻게 지속되거나 변화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유아 상호작용을 직접 

관찰해야 했기 때문에 연구대상 표집에 어려

움이 있어 연구에 협조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을 이용하는 유아와 어머니가 주요 대상

이었다. 이 때문에 다양한 사회계층이나 지역, 

가족 형태 등을 고려한 연구 대상을 표집하고 

많은 수의 연구 대상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

가 있었다. 이로 인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

과는 얻었지만 관계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크

지 않았다. 연구의 일반화에 주의가 요구되며, 

추후 연구대상을 다양화하고 다른 지역이나 

배경을 가진 연구 대상을 포함한 관련 연구가 

이어져 결과들이 축적된다면 더 유용한 정보

를 제공하고 결과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

로 본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서 유아의 마음이론 

발달의 개인차를 살펴봄으로써 유아의 사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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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발달에 있어서 대인간 상호작용의 중요

성을 확인하였고,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와 체

계화 지지가 유아의 마음이론 이해의 개인차

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밝힘으로써 자기결정 

이론이 마음이론 발달에도 적용됨을 살펴보았

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

정 내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와 체계화 지지와 

같은 양육행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기관에서 교사의 교수방법이나 유아와의 상호

작용 행동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전략으로 유아

의 긍정적인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아

를 둘러싼 주변 환경적 인물들의 역할과 행동

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는 부

모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사교육 프로그램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뿐만 아니

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또는 교수자의 교수 

효능감은 그러한 신념과 인지적 요소를 지닌 

행위주체자의 행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아와 관계를 맺고 있는 유아 

주변 성인들의 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지지할 

수 있는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

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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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efficacy, autonomy support, and structure support 

behaviors on children’s theory of mind. Participants were 101 4-year-old children (55 boys, 46 girls) and 

their mothers. Maternal parenting efficacy was measured using K-EGSCP by maternal self-report and 

maternal autonomy and structure supports were observed and graded from mother-child interactions when 

creating a drawing with an Etch-a-Sketch. Children’s levels of theory of mind were measured by a series 

of false belief tasks provided by an experimenter. Maternal parenting efficac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children’s theory of mind, and maternal autonomy and structure supports were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associated with children’s theory of mi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ith these three variables show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parenting efficacy and children’s theory of mind was completely 

mediated by a parenting latent variable including maternal autonomy and structure supports. These 

findings confirm social constructive perspectives of children’s theory of mind development and 

self-determination theory for maternal autonomy support and structure support; politic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study are also discussed.

Key words : parenting efficacy, maternal autonomy support, maternal structure support, theory of mind


